
초발심의경지가어찌바른깨달음인지
초발심(初發心)이곧바른깨달음이란말

이있습니다. 제자신도부처님가르침에입
문해서 수행해 온 지 오래지만 아직도 캄캄하기
만한데초발심에깨달을수있다니요. 어찌초발
심의경지를바른깨달음이라고할수있는것인
지그말씀의진정한뜻을일러주십시오.

우리가 삼천 년 후나 삼천 년 전이나 그
냥 오늘인 것입니다. 마음은 체가 없고 붙

잡을 수도 없고 빛깔도 없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진실히믿고진실히놓는작업을할때, 또
는진실히구하고물러서지않을때, 그것이바로
자기가아닌자기와의만남의소식을얻을수있
는 거고, 한생각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
니다.
그런데믿는다고하면서도행은그렇지못합니

다. 바깥으로끄달리고모든행도말도그렇지못
하기 때문에 초발심에 깨치지 못하는 것이지, 초
발심이십년이갔든이십년이갔든하루가갔든
일초가갔든둘이아닌것이기때문에초발심이
라고하는겁니다. 깨달음이란한찰나니깐.
그러니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동시에 뜻과 더

불어같이진실하게물러서지않고믿고놓을수
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십 년이 갔다 하더라도
깨달음에 있어서는 십 년과 일 초가 맞먹습니다.

그러니 초발심이죠. 그러니 깨닫지 못하고 깨닫
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겁니
다. 마음먹고행하고말하고뜻하고모든것이결
부돼야되는것이지, 이컵하나라도그것이빠지
면 안 되죠. 결부됐으니깐 컵이라는 이름을 가지
고생산이된겁니다. 지수화풍그자체가결부가
됐으니까이것이나온것입니다.
바로이 컵도흙과물로개어서바람에 말려서

불에굽는겁니다. 그렇게인연에따라서한데결
부가돼서작용이되기때문에컵하나가나오는
겁니다. 그러니이것도그냥겉벌로볼게아니라
우주의 개공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봅니
다. 그러면이빈그릇이나와서만이아니라바로
이컵에다가물을담아서먹어야이컵이컵이라
는 빛이있는거지 뭐, 담아먹을수 없다면 아무
빛이나지않는거죠. 그러니깐물담아먹고음료
수 담아 먹고, 이렇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주개공이이컵에도있느니라하는것입니다.
그러니깐 초발심에 삼천 년이 갔다 하더라도

행하지못한다면초발심도없는것이고행한다면
일초도안된다이소리죠.

잡념이많은학생들을위해서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

니다. 시간이있을때에는지원에가서예불

에도 참석하고 설법도 듣고 그러는데, 가끔 설법
이잘들어오지않을때가있어요. 그것을보고잡
념이라고 할지 망념이라고 할지…. 또 제가 애들
을가르치고있는도중에도학생들이잡념즉, 다
른생각을하고있을것같다는생각도들었습니
다. 그래서오늘저와같은처지의도반이나학교
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잡
념이많은학생들이일념정진할수있도록스님
의원력을주십사하고이렇게말씀드립니다.

그건 선생님께서 그렇게 집중해서 모든
애들한테 에너지를 베푸세요. 그러면 아마

70%, 80%가넘게될겁니다. 그런상황에서는귀
에저절로들어갈수있도록물리를틔워주면그
냥됩니다. 그것은자기네들이실천해보고, 내가
이렇게해서저애들이얼마만큼더물리가터졌
나하는거를가만히지켜보시면알겁니다. 그러
니까댁에서해보고댁에서지켜보고댁에서느
껴야지, 그게 바로 내 밥인 것이지, 내가 먹고 맛
을아는것이지, 내가아무리해줘도그걸댁에서
느끼지 못하고 맛을 모른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안 그럴까요? 그렇게 해 보세요. 작으나
크나다요.
어떤사람은나한테‘스님은용법(用法)만가르

친다’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말하는 게 우
습잖아요. 자기가먹고자고깨고하는게그대로

용인데, 그대로여여한우리들의법인데아, 용빼
놓고 송장이 되란 얘깁니까? 마음이 있음으로써
용이 있고, 생명이 있음으로써 이렇게 용이 있는
거지 아, 사람이 눈 하나만 치켜 떠도 용인데, 그
거빼놓고저거빼놓고뭐남는게있어서송장법
을 가르칩니까? 그런 사람도 있습디다마는 용이
다, 용이아니다를떠나서생활자체가그대로바
로부처님이가르친법입니다.
그러니까실천해보십시오. 내가얼마만큼진전

이 되고 물리가 터져서 지혜롭게 학생들을 지금
가르치고있을까? 내가얼마나지혜롭게내가정
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무심으로써무전여행을하면서우주의법칙그대
로진출할수있을까? 내마음으로써그대로모든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얼마만큼 무심법
으로서그진실을행할까하는거말입니다.

불법승삼보에대해서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지 부처님께

지극하게삼배를드린다고하면서과연내
가어디에다절을하고있나하는생각이문득듭
니다. 그러면서‘아, 불법승삼보님께하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마음에 와 닿지가 않습니
다. 불법승 삼보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디에다 절
을해야하는지요?

여러분이 요만큼 알면 나도 요만큼밖에
모릅니다. 여러분이이만큼알면나도이만

큼알게되고요, 여러분이바다와같다면나도바
다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삼보에 귀의한다는
거, 그 움죽거리지 않는 힘을 배출해 줄 수 있는
그자(自)의근본에서마음을내는것이법이니까
요. 마음을내는것이법입니다. 자성삼보라는것
이불법승, 그리고승은움죽거리는것입니다. 그
렇기때문에법에따라서움죽거린다. 이세가지
가바로자기자성한테있는것입니다.
우리가결국은육신이있기때문에육바라밀이

있고, 내가있기때문에삼보가있고삼심이있어
서, 삼심이일심이되고이러는거예요. 과거에도
내가 살았고 현재에도 내가 살고 미래에도 내가
살거예요. 그러니이것을밤과낮에비유해서, 밤
이면 저승이고 과거, 낮이면 이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승과 이승이 어떻게 둘로 나눠졌을까?
밤에잠을자야낮에일을하고, 그러니까밤이오
는것이바로과거라고생각해보세요. 그리고낮
이오는것이현실이에요. 그래서밤과낮이한데
합쳐져야만이 생과 사도 같이 구르면서 이게 진
리의끈이되죠. 진리의끈이됨으로써그냥끝없
이돌아가듯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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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삼보가있는것이니나로부터삼보에귀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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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 02)2677-5442
휴대폰 : 011)288-2944

원 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사랑을 추구하는결혼연구원

현 대 결 혼 연 구 원

현대결혼연구원에서좋은느낌,좋은인연을만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크신은혜뜨거운마음으로감사드리며
2008년은더욱크신기도의보시공덕으로가정이늘
번창하시고행복하시기기원드리겠습니다.

처음처럼늘
의지의열정을갖고
일하겠습니다.

좋은인연좋은만남의
행복한성혼을이루십시요.

2008년은
새로운도약의해로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문제특별상담!!

■ 大卒, 초·재혼신원
확실하고직업확실
한미혼남녀환영, 

■ 지방에계신불자님은
전화로연락바랍니다. 

1호선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전화상담후방문약속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교육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324-4번지 효타암
전화051)524-9406 / 010-7121-9406
----------------------------
■총무원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753-1번지 무진암
전화054)744-0181 /010-3178-1223

총무원장 영곡 효주
종회의장 법달 원정
교육원장 효타 원공
사정원장 무착 효산
호법국장 무 타 대한

입 종 안 내
대한선불 조계종

각 지역구 종무원장 입종을 환영합니다

한국불교여래종

입 종 안 내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

행자(남,여)모집
불교교학연구및수행을통하여포교및
전도의뜻을둔초심자를모집합니다.

한국불교 여래종 총본산 대약사사
전화 043)731-2261 / 043)731-6454 
팩스 043)731-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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